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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타 분야에서 일하는 기악 전공자를 중심으로 -*

A Phenomenological Study of Career Transitions of Music Majors: 

Focusing on Instrumental Majors Working in Non-music Fields

송민희**⋅김남희***1)

Minhee Song⋅Namhee Kim

초록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악을 전공한 11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들이 갖는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연주자의 삶을 포기한 후 다른 길을 찾고, 새

로운 일을 시작하며 음악 전공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과정과 경력전환 이유, 경력전환 경험

의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음대 재학생들을 위한 직업진로교육에 시사

하는 바와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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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of music 

majors’ career transitions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from an adult learning perspectiv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1 research participants and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nature of their experiences. After giving up a career as music performer, 

the research participants started a new career in other fields. This study revealed the meaning 

and nature of participants' career transition process, motivations, and experiences. It suggested 

revisiting vocational career education for music major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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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급속한 사회 변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 등을 통한 경력의 전환은 개인의 경력 전개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력전환(Career transition)은 개인의 주도적이고 다변적인 경력 

구성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개념이 되고 있다. 경력전환의 개념은 전통적인 관점에

서는 개인의 이직이나 직업 변화 등 개인의 선택적 경력 행위로 간주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직업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일상적인 현상인 동시

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주체적인 경력 개발 

양상을 보여주는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Kim & Jin, 2013). 이는 다시 말해, 새로운 

직업을 통해 일과 삶의 의미나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Jun & Son, 

2014). 또한 경력전환은 개인이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역할 변화를 

시도하는 행동, 또는 현재의 역할 내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향 설정을 의미하는 

것으로(Louis, 1980), 후기 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경력의 개념이 변화하고 경력

을 구성하는 범위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관심이 높아지고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음악 전공자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전공을 선택하고 실기 준비를 하여 입학하

기 때문에 전공분야에 투자한 기간이 길고 타전공에 비해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전문

성이 높지만(Hong, 2018), 진로와 관련한 선택에 있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Lee, 2006). 경영학이나 공학과 같이 비교적 취업이 보장

되는 학과와는 달리, 음대 재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일반적인 직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타분야 취업 비율이 낮게 나타나

고 있다(Choo, 2019; Min & Lee, 2020). 실제로 서울대학교 통계(2019)에서도 예체능 

계열 중 음악대학의 취업률은 31%로, 경영대학의 취업률 8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악 대학의 전공 교육은 연주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 위주로 진행되지만, 졸

업 이후 치열한 경쟁 속에 연주자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공 

공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전문 연주자의 길로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임에도(Choo & Choi, 2018; Jung, 2016; Jung & Choi, 2014) 음악 전공자들 스스로

는 물론 대학, 관련 업계에서 이들의 진로에 대한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정환호(Jung, 2020)는 이들의 제한적

인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오랜 기간 이어져왔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개인적인 접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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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교과과정 및 음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음악 전공생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음대에 재학 중인 전공생들을 대상

으로 하거나 음대의 교과과정 및 진로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들이 졸업 후 

어떤 경력을 갖는지에 대해 더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달리 음악 전공을 목표로 정했던 중⋅고등학생부터 졸업 후 직업전선에 뛰어든 음악

대학 졸업생들의 경험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Choo, 2019). 이러한 맥

락에서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와 과정이 다른 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음악 전공자들이 전문 연주자나 음악 관련 직무가 아닌 다른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선택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는 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 경험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음악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 

연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양한 경험의 과정을 거쳐 다른 분야직무에 안착하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며, 이들만이 갖는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

법론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경력전환을 했던 과정이 

연구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전공자들이 타 분야로 경력전환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셋째,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이 음대 재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에 시사하

는 바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경력전환과 전환학습이론

경력은 한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다(Hall, 1976). 즉 개인이 일생 동안 학업, 가정, 직업 등의 주요한 역할을 전개해 나가

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력전환의 

의미는 직장을 옮기거나 직무를 바꾸는 행위는 물론, 광의의 개념에서 인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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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해 온 경험의 양상을 바꾸는 행위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Choi & Kil, 2012). 개인

이 평생직장을 가졌던 과거의 경력 환경에 비하여 오늘날 개인은 하나의 경력보다는 

다양한 경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경력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이루

어지는 개인의 경력전환은 일종의 경력적응 활동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주체적 경력 

개발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Kim & Jin, 2013).

또한 경력전환은 직무 이동, 직업전환, 진로전환 등 국내 문헌에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국외 문헌에서는 career transition, career change, career switch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Shin, 2018). 사회 발전과 환경 변화로 인해 경력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

에 따라 경력 전환의 개념도 개인이 직업이나 직종을 바꾸는 것에서 확장되어 일에 

대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등의 주관적인 상태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화하였

다. 그동안의 경력전환 개념을 전통적인 맥락에서 이직이나 직업 변화 등 개인의 선

택에 의한 행위로 보고 연구해 왔다면, 사회 환경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이제는 일상적이면서도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의지적 활동

으로 해석하여 주체성을 강조한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Kim & Jin, 2013).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학습을 설명한 다양한 이론 중에서 경력전환을 가장 잘 설명

할 수 있는 것은 전환학습이론이다. 전환학습이론은 성인의 학습에 있어 지식을 축적

하는 양적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갖는 

질적인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Chang, 2011). 전환학습이론 관점에서 

메지로우(Mezirow, 1981)는 학습이란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법을 비판

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며, 전환학습이란 경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반성, 반추 

등을 통해 학습자가 관점이나 의식을 재형성하는 학습이라고 밝혔다. 전환학습은 개

인이 위기로 인식되는 결정적 사건과 같은 ‘혼란스러운 딜레마(Disoriented dilemma)’

에 처하면서 기존의 신념, 태도, 의미관점 등이 보다 긍정적이고 분별력 있는 방향으

로 전환되며 새로운 의미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Jeon & Lee, 2017). 

또한 케건(Kegan, 2009)은 인지발달의 관점에서, 전환학습이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며 모양(Form)이나 틀 자체를 변화시켜 재구조화(Transformative)하는 

과정임을 강조한 바 있다.

전환학습의 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특정

한 의미를 구조화하게 한 자신의 가정과 신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획득하게 된 

새로운 의미를 검증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인식의 

전환은 성인학습자에게 ‘앎’의 방식으로 표현되며, 경험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활

동인 ‘의미형성’ 과정, 의미를 형성하면서 모양까지도 바꾸는 ‘의미형성의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Mezirow, 2000). 메지로우(Mezirow, 2000)는 전환학습이 성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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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특별한 종류의 학습이며 고착화되어 있거나 협소한, 또는 문제가 있는 가정

과 기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이 

의미관점 뿌리에 존재하는 전제(Presupposition)를 명확히 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관점 전환은 삶의 전제들이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을 어떻게, 왜 제한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알아가는 과정(Mezirow, 1991)이며, 이를 통해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삶의 전제

를 재평가하고 관점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전환학습의 핵심요소는 딜레마적 경험, 

비판적 성찰, 이성적 담론이다(Mezirow, 2000). 첫째, 딜레마적 경험은 개인이 갖고 

있던 기존의 사고나 관점, 신념체계 등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을 의미한다. 경험이나 

현상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가리키는 의미체계(Meaning schemes)와 경험이나 현상에 

있어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하는 의미관점(Meaning perspective)을 틀로 

하여, 개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험을 해석한다(Lee, 2020). 딜레마적 경험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새로운 의미구조(Meaning structure)를 만드는 전환의 첫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성찰은 앞서 발생한 딜레마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주체적인 사고 과정이다. 이는 경험에 이어진 이성적인 사고의 

집합체로 볼 수 있으며, 경험 전체를 재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인식의 과정이다(Jung, 

2009). 메지로우(Mezirow, 1991)는 비판적 성찰을 ‘무엇’과 관련된 내용 성찰, ‘어떻게’

와 관련된 과정 성찰, ‘왜’와 관련된 전제 성찰 등 세 가지로 상세히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이성적 담론은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Mezirow, 2000). 이는 두 사람 뿐 아니라 집단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하고, 해석, 신념

의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인 태도로 진행되는 대화이며(Lee, 2020), 사회적 

조건, 역사적 배경, 성향 등에 따라 소통 방식이나 해석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경력전환 과정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해외의 경우 2000년 전후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국내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차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인의 

생애 단계에 따른 분류에서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의 퇴직 후 전직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Han & Lim, 2016; Jun & Son, 2014; Kim & Jin, 2013; Lee & 

Ryu, 2017; Wee & Lee, 2015)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년의 삶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 및 정책 마련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향후 그 수와 종류의 다양함이 요구된다. 

또한 특정 직군에 대한 경력전환 연구들이 질적 연구로 진행되었는데, 비서직 종사자

(Kim & Na, 2013; Lee & Park, 2012), 체육인(Park & Lee, 2011; Park & Won, 2014; Choi, 

2014), 그리고 장기복무 제대군인(Yang & Jyung, 2011)의 경력전환 과정을 고찰함으로

써 그 경험이 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명하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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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이직

률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경력전환을 개인의 만족

과 성장을 위한 노력 및 보편적인 현상(Green, Hemmings, & Green, 2007)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윤미와 길혜지(Choi & Kil, 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경력전환을 결정

하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력전환 과정과 

요인은 물론 그 기저의 일반적인 원리 등을 밝혀야 함을 주장하였다.

전환학습은 딜레마적 경험을 하게 된 개인이 이성적 담론과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본래 갖고 있던 신념, 전제들이 변화하는 학습과정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대학을 졸업한 성인들이 자신의 관심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변화했음을 성찰하

고 이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 학습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기존의 익숙한 분야를 떠나 새로운 분야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을 찾는 

경력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습의 과정을 거친 이들의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을 찾고자 한다.

2. 음악 대학의 진로직업교육

음악 대학에서는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은 졸업 후 취업의 성공과 직결되며, 대학생

에게 진로결정은 그 어떠한 시기보다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Guay et al., 

2006; Jones, 1998). 음악대학 졸업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매우 한정적이고, 대부

분 개인 레슨, 반주, 연주 등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음악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음악전공 대학생들이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바꾼다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Choo & Choi, 2018). 이러한 현실은 음악대학 

재학 시 학생들이 더욱 크게 느끼고 있지만 현재 해결방법을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대생들의 직업정보 탐색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주희선

(Chu, 2013)의 연구에서는 73.1%에 달하는 학생들이 희망직업 외 다른 직업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여 음대생들의 직업에 대한 관심의 폭이 매우 좁다고 밝혔다. 또한 음

대생들이 취업준비에 있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으며, 학교에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질

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편 취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는 별개로, 순수 음악 분야를 

넘어 음악 산업 전체로 확장하여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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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산업 내에서만 해도 연주나 창작 이외에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에 대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Jung, 2016). 그러나 대부분의 음악 전공자들은 전통적인 음악 진로 이외

의 직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로의 취업 또한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과 그 이후

의 경력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는 많이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음악전공자용 진로장벽검

사도구개발을 위한 연구(Jung, 2020), 음악 전공자 관점에서 바라본 직무 분류에 관한 

연구(Jung, 2014), 음대생들의 직업세계인식을 조사한 연구(Chu, 2013) 정도가 실질적

인 직업적 관점에서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이 반영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선택과 경력개발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

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현상학적 연구는 인간의 경험, 그 중에서도 체험을 연구하기 위한 질적연구방법이

다(Van Manen, 1990). 철학인 현상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연구 방법으로 참여자의 

경험적 자료를 중요시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체험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

이다. 크레스웰(Creswell, 2005)에 따르면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 혹은 현상

에 대한 개인들의 체험과 그 의미를 기술하며, 모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중 공통적

으로 갖게 된 것을 기술한다. 자연과학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된 현상학은 ‘스스로 

드러냄’을 의미하는 어원의 의미에서 볼 때 선입견 혹은 이론적 개념들의 방해 없이 

경험의 근저에 깔린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Lee, 1996). 이러한 맥락에서 현상학적 연

구는 인간 경험이 가진 가치와 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방법으로, 연구참

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축적된 삶과 지각의 

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참여자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Park, 2007).

현상학은 인간의 행위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접근으로는 인간의 

경험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인간의 경험의 의미에 관심을 두고 ‘사태 자체

로’ 되돌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Lee, 2014). 사태 자체는 현상학 이념의 근원이며 

경험의 세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데, 이는 이론적이 아닌 경험적 세계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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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Kong, 2004).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체험한 현상의 본질과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던지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경험의 본질과 구조를 밝혀내고 기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음악을 전공한 전공자들이 경력을 전환하게 되는 

과정과 동기, 그리고 그러한 전환 경험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본다.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에 있어 우선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건반악기, 관현악 등 기악

을 전공한 음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음악 중 기악이 작곡, 성악 등 

그 외 전공과 비교하여 악기의 시작 시점, 입시를 위한 실기 준비 기간, 연주 및 콩쿠

르 등을 위한 연습량 등에 있어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형

태와 상관없이 직업적인 음악활동을 하다가 생계를 목적으로 다른 분야로 직업을 

전환한 사람들 중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본 연구에 제공하기를 수락한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연구자의 지인들 중 연구대상에 포함

되는 이들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과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집된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으로 인터뷰를 앞두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만나기

를 정중히 거절한 1명과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된 경력 사항이 연구자에 의해 적절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2명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1명이 연구참여자에 포함되었

다. 연구참여자 11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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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Age Gender
Started

music
Major Education Previous job Current job

1 30 F 7 Organ B.A. Piano instructor
Performance 

marketing

2 36 F 6 Violin B.A. Piano instructor Barista

3 39 F 6 Piano M.A.
Music magazine 

journalist

A foundation’s talent 

management team 

member

4 29 F 7 Piano B.A.
Piano instructor/

Jewelry designer
Web developer

5 37 F 6 Piano B.A.
Performance 

promoter

Publisher contents 

manager

6 37 F 5 Piano B.A.
Performance 

promoter

Running a tea 

company

7 42 F 7 Violin M.A.
Performance 

promoter

Startup service 

operator

8 27 F 8 Piano B.A.

C Orchestra’s 

performance 

manager

B foundation’s 

management support 

team member

9 38 M 9 Violin B.A.
Stage manager/

Coffee shop manager

Sales and 

marketing

10 36 M 8 Piano B.A.
Piano instructor/

Accompanist

Running a 

company

11 41 M 11 Clarinet B.A.
Piano instructor/

Stage manager

Video filming & 

producing

<Table 1> Participants’ general information

면담은 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5월 7일까지 심층면담조사(In-depth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면담 약속을 잡을 때,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방법을 확인하여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을 부담스러워하

는 경우 Zoom 회의 등 비대면 화상 전화 혹은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면 면담 5명, 비대면 화상 면담은 3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전화 면담 방식으

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설명했던 연구의 목적

과 연구의 내용 등을 면담 전 다시 설명하였고, 연구의 참여에 대한 사항, 필요 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참여동의서 서명을 통한 동의를 얻었다.

면담을 시작하면서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해 녹음을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반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1인당 1회씩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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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39분, 평균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의 

충분성을 위해 최초 심층면담 이후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수집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

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 중 1명이 저자로 참여한 책1)을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보충 자료로 참고하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기록 및 녹음본을 활용하여 전사작업을 진행하였고, 전사 내용으

로 확인이 힘든 연구참여자의 표정,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 전체적인 면담 분위기 

등은 면담 진행 시 작성한 현장 텍스트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사하고 분석하

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부분은 연구참여자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2. 자료 분석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면담과 동시에 필드노트를 작성하며 진행되기도 하였지

만 주로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마무리한 후 녹음본을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녹취록을 정독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음악 전공 및 졸업 후 경력 

전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과정별로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한 

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진술들’, 즉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단어 혹은 

구절들을 선별하여 코딩하고 분류 및 통합을 통해 큰 주제나 범주를 묶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진행한 자료 분석은 콜라이찌(Colaizzi)의 분석절차(Crotty, 

1996)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료 전체를 검

토하는 단계로 연구참여자와 진행한 면담 녹취록을 들으면서 빠짐없이 전사한 내용

을 모두 읽고 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둘째, 전사한 자료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는 단계로 내용을 하나씩 다시 검토하면서 의미 있는 문장이

나 구절을 추출하였다. 셋째, 명확하게 밝힌 의미들을 주제들의 무리들로 묶음으로써 

구성된 의미들에 하위주제(Subthemes), 주제(Themes), 주제 모음(Theme clusters)들을 

조직하였다. 넷째, 주제 모음에 대한 ‘포괄적 기술’을 시도하였고, 이를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근본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명료한 진술로 바꾸었다. 다섯째, 2명의 연구참

여자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견해를 받는 참여자 확인 작업(Member 

checking)을 통해 기술과 연구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1) 연구참여자가 졸업한 A예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기록한 책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타 분야에서 일하는 기악 전공자를 중심으로 -

음악교육연구 제50권 4호(2021. 11)  103

3. 연구의 신뢰도와 윤리성

질적 연구에 있어 질적 분석과 연구 결과가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된 바 있다(Park, 2007). 질적 연구에 있어 신뢰성은 

결과와 결과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면서 동시에 학습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연구를 말한다

(Roh, 2012). 그러므로 본 연구처럼 연구자의 경험이 아닌 타자의 경험 현상에 대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위와 같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의 절차들

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구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기술한 

내용을 보여주는 검토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

는 대상자를 선택하고자 연구자는 연구에 필요한 전공, 경력, 면담 시간 등 관련 정보

를 사전에 최대한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했으며, 음악 전공을 하고 

경력 전환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경력이 면담 시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현상

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판단중지를 통해 최

대한 연구자의 편견을 버리고, 연구참여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

였다. 특히 음악을 전공한 연구자가 내부자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곡해하

지 않고, 연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짐작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면담과 분석을 

진행할 시 끊임없이 경계하며, 의문이 드는 사항에 있어 연구참여자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밴 매넌(Van Manen, 1990)에 따르면 현상학의 본질적 주제들은 ‘경험에 관한 구조’

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화하고 분석하여 구조화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

전환 경험의 본질적 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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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subjects Subtopics

Deciding not to live as a performer
Becoming aware of oneself

Thinking and making a decision for oneself

Finding another way
Finding a desire for a stable life

Learning constantly and seizing opportunities

Starting a new job
Unleashing one’s repressed curiousity

Finding own strengths

Developing a new career as a music major
Overcoming prejudice against music majors

Establishing a new relationship with music

<Table 2> Essential subjects & subtopics

1.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기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학 후 끊이지 않는 연습과 레슨, 실기시험은 물

론 콩쿠르(경연대회), 교내⋅외 연주 등 유학 혹은 대학원 진학과 같이 연주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성적과 이력을 쌓기 위한 경쟁을 치른다. 우리나라 음악 대학

의 교과과정은 연주자를 키워내기 위해 실기 과정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Jung, 2020), 연구참여자들은 실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전공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였고 차츰 자

신의 객관적인 실력과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

1) 자신에 대해 자각하기

연구참여자들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며 이후의 진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

하게 고민했던 것은 음악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을지였다. 연주자로서 오르고 

싶은 경지에 대한 기준은 각자 다르지만, 자신이 그 곳에 오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라는 자각, 그리고 ‘과연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자신의 성공을 점쳤다. 실기와 관련된 스트레스, 무대 위에서 겪는 공포, 

유학 등 연주자의 길을 가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등 극복해야 할 것들이 산재한 

상황에서 평생 음악을 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연구참여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았다. 이는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

지며, 현실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신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가졌던 이상이 무너지는 

경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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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때는 연주자를 목표로 했었죠. 저는 대학원 졸업 직전에도 유럽 콩쿠르도 

나가고 연주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최종까지 가서 우승을 거머쥐고 이런 

감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더 잘 하는 사람들을 보고 들으니까 나는 그 

0.1% 안에 못 드는구나를 느꼈죠.

(연구참여자 7)

애초에 저는 졸업할 때쯤 ‘음악을 해서 그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의

욕이 없다기 보단 스스로를 인정한 거죠. 물론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끼가 있

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닌 것이죠.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연주자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신의 현재를 

자각하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다음 진로를 탐색해 나갔다. 음악을 전공한 

이후의 진로가 비교적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계기로든 연주자, 

대학 교수 등의 꿈을 품고 해외 유학을 당연한 목표로 하여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해 

온 악기를 더 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의미이므로 당사자에게 좌절감을 주는 

경험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뼈아픈 자각을 통해 내린 결정에 대해 연구참여자들

은 그간 해온 시간과 노력이 아까울 수는 있으나 열심히 했기에 미련이 없고, 힘들었

던 시간이 끝났다는 ‘후련함’을 느꼈다.

2)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공 과정 중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쟁, 무대 공포와 같은 심리적 

힘듦과 일정 시간 이상을 실기에 써야 하기에 다른 관심사를 가질 여유가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실력과 처한 현실을 자각한 이상, 연주 이외의 

다른 길을 찾는 적극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느꼈다. 연주자 양성을 위한 대학 커리큘럼은 

연주자 이외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맞는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없었기에 

필요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는 음대 외부에서 스스로 얻어야만 했다. 음악을 전공하

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진로에 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Lee & Jang, 2014)고 볼 

수 있고, 교내 취업 관련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스스로가 그런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보에 취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음악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 부모님의 기대와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연구참여자일수

록 현실을 직면하자마자 스스로 다른 진로를 찾아 도전하고 이를 성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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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연주해야 하고 유학가야 하고. 저도 그게 그 사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당연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유학 다녀오셨

는데 자리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 보니까 취업상담센

터가 학교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닐 때 저는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연구참여자 1)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지만, 내가 완전한 예술가의 길로 갈 확률이 크진 

않겠구나 생각을 했고, 열정이 식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공을 살려서 일은 하

고 싶으니까, 공연 기획을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들이 전공과 진로에 대해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이 주변에 있었던 경우는 없었다. 전공 과정에 있어서 힘든 점이나 극복해야 했던 

혼란과 진로에 대한 고민도 혼자 고민해서 결정했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음악

을 하는 환경 안에서는 주변의 대부분이 음악이나 예술을 하는 동료이자 동시에 경쟁

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 안에서 자신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 털어

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를 찾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민을 털어놓기보다는 그냥 참았던 것 같아요. 말한다 한들 이걸 이해 받기가 쉽

지 않을 것 같아서. 동기들끼리는 그냥 힘들다, 연습하기 싫다 정도의 불평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 딱히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모님도 모르

셨어요.

(연구참여자 4)

힘든 걸 털어놓은 상대는 없었어요. 저는 20대 중반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제

가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 털어놨던 것 같아요. 그 때 그렇게 털어놓으면서 지난 시간

이 되게 많이 서러웠던 때가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이미 진행된 연구들에서 음악 전공자의 진로장벽 문제에 대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들의 진로 관련 이슈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짓기보다 교과과정 및 음악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로(Jung & Choi, 2013, 2014) 바라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들의 진로 문제는 

단순한 취업률 논쟁을 떠나 오랜 시간에 걸쳐 고착화된 문제(Jung, 2020)이며, 공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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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야 기획 직무의 경우 개인이 비정규교육기관을 통해 진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Roh, 2017). 이와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진로 교육은 

취업 및 직업탐색 교육 등의 외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체성, 가치 탐색 

등 자기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Kee & 

Sung, 2012)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음악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진로 교육은 어떠한 것인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다른 길을 찾기

범위를 넓혀 살펴보면, 사실 음악산업 분야에는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가 존재

한다(Baskerville & Baskervillle, 2012). 하지만 연습과 레슨의 반복인 음대 재학생이 

그러한 삶의 테두리 밖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란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연주자나 대학 교수, 음악 교사 이외에 다른 직업군으로의 진입에 관해

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정식적인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며, 학교를 다니며 이를 

위한 준비를 한다는 것도 실기를 포기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이 경력을 전환하기 이전에 했던 일은 대부분 레슨(개인 혹은 학원)과 

공연 관련 업무(공연기획, 무대감독)였다. 레슨은 전공자들이 졸업 전부터 파트타임

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일로써 일정 조율이 비교적 자유로워 연구참여자

들이 경력전환을 준비할 때에도 생계를 위해 가장 많이 했던 일이다. 또한 초기 진입

이 다른 업계에 비해 어렵지 않고 전공과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공연 업계에서도 

많은 전공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공연기획, 무대감독 등의 업무로 이 업계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연봉, 일하면서 느낀 업계의 한계를 

이유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결심하게 되었다.

1)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발견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졸업 후에도 레슨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생계유지는 물론 스스로

가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불규칙한 일정이 일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등을 가늠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

신이 가진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욕구를 깨달으며 레슨을 하면서도 취업 준비를 하여 

경제적으로나 일상에서 안정성을 가져다 줄 일자리를 찾았다.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에서 7개월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5-6시간 정도 



송민희⋅김남희

108  음악교육연구 제50권 4호(2021. 11)

짧게 일하고 불규칙적으로 나가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안되더라고요. 제 성향상 루틴

한 생활이 맞고 조직생활도 맞는 사람이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람

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에 나가면서도 직장 다닐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연구참여자 1)

돈을 벌어야 하니까 레슨을 구해지는 대로 많이 했어요. 한번 들어오면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한 4-5년씩. 애들이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했을 때보다 지금 수입이나 이런 게 안정적이라 편하고 좋아요. 안정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2)

공연장 안내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하다 국내 연주 단체의 공연기획팀에서 일하게 

된 연구참여자 8은 공연기획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며 성장하고 싶다

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과도했던 업무량과 그에 비해 적은 월급, 

업계의 불안정한 분위기 등으로 인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

고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결심했다.

한 연주 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이 엄청나게 힘든 거에요. 제가 어렸는데도 책

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중략) 공연기획사에서 일하는 선배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은 거에요. 보면 대부분이 체계가 없는 것 같고. 

(중략) 공연 일 하면서 힘들었던 게 사람이 제일 그랬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박봉이

라는 것도 그랬어요.

(연구참여자 8)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인 안정적인 생활과 경제적

인 여유로움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흥미와 호기심을 이유로 

경력전환을 결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겠다.

2) 끊임없이 배우며 기회를 잡기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과정에서 부모, 친구 등 주변인들의 추천은 중요한 요인

이었다.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적었던 음악 전공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때 

인적 네트워크가 끼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분야로의 전환을 목표

로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새로 하게 된 업무에서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배우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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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며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친구나 지인, 부모님의 추천은 

물론 취업 준비 중 알게 된 인맥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연구참여

자들은 낯선 업무와 조직 적응을 위해 필요한 학습을 평상시에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음악 관련된 번역서를 냈어요. 올해 1권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노동 쪽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노무사 이런 쪽. 번역 끝나면 그 쪽으로 공부해보려고 생각 중이에

요. 연습을 안 하는 대신 시간이 생기니까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회사를 운영할 때 저도 직원들이 하는 일을 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래서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코딩을 배웠죠. 퇴근하고 학원도 다니고 독학으로도 하고.

(연구참여자 10)

3.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새로 접한 분야의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부족한 면을 쉽게 인정

하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호기심과 다양하게 갖고 있는 흥미를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음악을 전공했던 경험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현실을 직면했다. 이와 더불어 전환한 업무와 관련해 소위 말하는 

‘스펙’이 없어 음악 전공자에 대해 면접관이나 직장 동료들이 갖는 편견 또한 극복해

야 할 과제로 받아들였다. 현실의 장애물들을 특유의 끈기와 도전 정신으로 넘어가면

서, 그들이 무수히 치른 실기 시험과 무대 연주 경험은 이력서에는 남길 수 없는 ‘경

력’으로 남았다.

1) 억눌러왔던 호기심 펼치기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전공하며 발현시키지 못했던 본인의 성향을 새롭게 발견하

여 활용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악기에 몰입하여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해야할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으나, 그러

한 삶에서 탈피한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호기심을 왕성히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으

로 보여진다.

악기를 할 때 ‘딴 생각이 너무 많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 그런 지적

을 듣다 보니 제 호기심이나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되게 눌러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



송민희⋅김남희

110  음악교육연구 제50권 4호(2021. 11)

요. 그런데 이 분야에 와서 제일 좋은 건 제가 하고 싶은대로 새로운 걸 배우고 해도 

된다는 점. 음악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막 탐구하도록 냅뒀으면 음악을 그만큼 탐구하

면서 살았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연구참여자 7)

제가 다니는 회사는 공공기관이라 순환보직이 정책인 회사에요. 언론홍보를 하다

가 여기 인사 분야로 오게 됐어요. (중략)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한 우물만 깊게 파고 

그런 성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회사 정책 자체가 순환보직이고 새로운 사업

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2) 자신만의 강점 찾기

경력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면서,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어떤 영향을 미치

고 있는지 돌아본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첫 번째 요소로 ‘끈기’를 꼽았다. 반복적인 

연습으로 더 나은 연주를 하기 위해 다져온 시간 속에서 근성을 갖고 노력했던 자신

의 모습이 지금의 일을 할 때도 보인다는 것이다. 연주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라는 판단 하에서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일을 하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참고 노력했던 끈기는 

연구참여자들의 강점이 되었으며 이후 경력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감과 믿음

을 갖게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음악을 했던 게 늘 저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배운 게, 음악적인 

것이나 삶의 태도 같은 것들. 인내하고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하면서 끌고 온 것,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 생활

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음악이 도움이 된 건 끈기, 인내. 누구보다 힘든 것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음악은 

진짜 혼자와의 싸움인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는 게… 그게 뭐 엄청난 보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곡 하나 연주하려고.. 그걸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는, 그 노력

을 붓는다는 끈기는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연구참여자 2)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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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도전하는 것도 그러하지만 오랫동안 했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한다는 것 또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음악을 전공하고 경력전환을 하는 경험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용감함이 새로운 일할 때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겁날 게 없어요. 어떤 새로운 게 와도. 악기를 하는 과정에는 끝없이 해도 완성이

라는 게 없고 그런 것을 붙잡고 있었던 경험, 또 그렇게 오래 한 것을 제가 그만둬 

봤잖아요. 그만뒀다고 죽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가는 데에 두려움을 줄여주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7)

어떻게 보면 저는 음악했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게, 그걸 하면서 내가 수많은 극복

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때, ‘하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 힘든 것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6)

4. 음악 전공자로서 새로운 경력을 개발하기

성장기 때부터 지속해 온 악기 연습이 남긴 습성과 음악을 전공하던 학생에서 연주

자의 길을 포기한 음악 전공자로 남기까지 지내온 시간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지금은 

음악과 관계없는 업무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에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연구참여자

들은 면담 시, ‘음악을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삶의 짧지 않은 시간을 

연습과 연주를 하며 살았던 것을 일컫는 표현으로 단순히 음악을 ‘전공했다’는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일반적인 조직의 관점에서 음악 전공자들

은 채용 절차에서나 입사 후 업무를 함에 있어 전공은 극복해야 할 편견의 대상이자 

독창성을 가진 인재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한 사

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경력전환 이후에도 균형 있게 이어가고자 했다.

1) 음악 전공자에 대한 편견 극복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함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전공은 서류상 불리한 요건 중 하나였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갖고 있는 음악 전공에 대한 편견이 면접 때 질문으로 

연구참여자를 공격하기도 했고, 신기함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레슨과 같은 일은 

분명 꾸준하게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사항에 한 줄도 넣지 못하며,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도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 없이 새로운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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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한 방식대로 이러한 일들에 대응하며 극복하고자 했다.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이 방해가 되는 점은, 이직할 대나 입사 때 전공이 너무 

무관한 전공이다 보니까 뜬금없잖아요. 광고 쪽은 광고학과나 언론 관련 전공이 많은

데 저는 뜬금없이 예체능이니까 그게 좀 불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참여자 1)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됐어요. 좀 쉬다가 광고 업무 쪽 교육도 2달 정도 받아봤

어요. 교육 받고 면접을 몇 군데 봤는데 음대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에 취업 

연결은 안됐어요.

(연구참여자 8)

2) 음악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연구참여자들은 경력전환 이후에도 음악을 했던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

고, 끊임없이 음악과 자신을 연관시키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레슨과 공연 

프로젝트 일을 병행했을 시기에 만났던 연주자들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훗날 젊은 

연주자들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일에 역할을 하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었고, 연구참

여자 3은 연주를 하지는 않지만 음악 관련 책 번역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음악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했다. 또한 연구참여자 4의 경우, 웹 개발

을 하며 예술을 경험한 자신의 경력이 크리에이티브한 분야의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느꼈으며 추후 예술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업무를 위해 공부하고 

있었다.

음악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다고 많이 얘기해요. 어쨌든 저는 연주를 

하지 않지만, 덕분에 음악을 잘 아는 사람으로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러 다닐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더 잘 아니까. 그것도 되게 복이다. 많이 즐기고 살 수 있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연구참여자 7)

지금 연주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음악을 그만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악기를 한 사람들은 음악과의 관계가 다른 전공처럼 그냥 대학교에서 4년 공부한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연구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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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은 한 분야에서의 좌절 혹은 패배를 경험한 후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한계 혹은 제한적인 분야 내 진로를 자각하고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면서 첫번째 진로 

전환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은 레슨, 공연기획 등의 일을 하며 안정성을 중요시하거

나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스스로를 깨달으며 다른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경험하게 

됐다. 경력전환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며 연구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악기를 

다뤘던 음악 전공자로서 지닌 끈기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용기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와 더불어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했던 음악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더 이상 

악기 연주를 하지 않아도 지속되고 있는 음악과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

고 있었다.

Ⅴ. 논의 및 시사점

2017 콘텐츠 교육기관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문적인 음악 전공자를 배출하는 전문

대학 이상의 국내 음악교육기관은 125개이고 졸업자 수는 꾸준히 늘어왔다(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2017). 하지만 이러한 잠재적 산업 인력 규모에도 불구, 시대

의 변화와 음악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 음악 대학의 교과과정은 수십년 간 

연주자를 키워내기 위한 심화된 실기 과정에 맞춰 설계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Jung, 2020). 이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분야까지 아우르고 있는 음악의 

사회적 역할과 비중과 비교했을 때 매우 획일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Kee & Sung, 

2012).

또한 음악 전공을 위해 이른 시기부터 진로를 선택하고 다른 계열의 전공자들에 

비해 긴 시간 동안 실기 연습과 각종 경쟁에 노출되는 음악 전공자들은 실제로 공부

를 마친다 하더라도 전문 연주자의 길로 나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Choo & Choi, 2018; Jung, 2016; Jung & Choi, 2014). 직업과 산업의 다양

화로 인해 예술과의 융합의 필요가 많아지는 시대의 요구와 변화 흐름에 맞지 않는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 또한 교과 과정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전문 음악인

을 수용할 사회적 기반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Lee & Jang, 201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음대생들의 절반 정도는 직업으로 연주자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대다

수의 음악대학 학생들은 자신의 희망직업 외 다른 직업에는 무관심하고, 직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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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폭이 매우 좁은 것으로 분석되어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Chu, 2013).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전환에 앞서 

음악 전공자들은 음대 입학 후 현실 자각과 성찰을 바탕으로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주자 양성에 치우쳐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직업진로에 대한 교육이

나 정보가 적은 특징을 가진 음악 대학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실기 이외의 다양한 학문이나 외부환경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특히 다른 분야

의 진로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다(Jung, 2016). 이러한 어려움은 음악 전공자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Choi & Chung, 2009; Chung & Kwon, 

2008), 반복적인 실기 경쟁의 삶을 견뎌야 하는 연주자의 삶에 대한 재고가 그 중 

하나다. 음악 전공자들은 대학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더욱 

현실적인 고려를 하게 되며 이는 연주자의 삶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연구참여

자들은 스스로 평생 연주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을 성찰하였는

데, 이러한 과정은 메지로우의 전환학습 단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메지로우는 경험(experience), 비판적 성찰(critical reflection),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 

행동(action)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가정, 신념에 대해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았다(Kang, 2017).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전공 선택과 학업의 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 연주자로 살아

야 하는 삶에 대한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느끼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치와 신념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결심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앎의 방식(way of knowing)을 바꾸는 것이다(Snyder, 2008). 이는 자신의 장점과 

신념에 대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는(Park & Jo, 2010) 전환학습의 두번째 단계

를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음악 전공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일상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신의 흥미를 충

족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다른 길을 모색하여 경력전환의 기회를 잡으며 새

로운 의미구조를 갖는 전환학습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대학 학생들

이 근무시간이 많거나 불규칙하다는 것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에 대한 어려움을 타 전공 대학생들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Chu, 2013)

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에게도 직업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었다. 이는 수입과 생활의 안정성을 모두 포함하며, 기악 

레슨에서는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공연 업계에서는 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업무의 

성장가능성이 없음을 경력전환의 이유로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경력전환 

과정에서 교육기관에서의 학습,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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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의 일들을 찾고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의 습득을 위한 학습을 지속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생계를 위해 음악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

인 삶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음악을 전공하며 억눌러 왔던 자신의 호기심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이들은 자신의 강점으로 꼽은 끈기와 용기를 바탕

으로 새로운 일에서 경력을 개발했다. 또한 오랜 시간 하나의 악기를 연습하고 무대

에 섰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동시에 그렇게 

도전해 온 연주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되었음을 자각했다. 음악을 전공하는 것은 하

나의 악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과정과 함께 레슨, 실기시험, 무대 연주 등을 통해서 

자신의 연습 과정을 확인 받고 완성된 결과물을 검증받는 과정을 동시에 겪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경력전환은 이러한 전공 과정 안에서 악기에 대한 

몰입을 위해 억눌렀던 호기심을 펼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감과 끈기를 갖고 해

결해 나가며, 새로운 일을 당면했을 때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태도의 결과물로써 설

명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메지로우의 전환학습의 단계 중 세번째와 네번째 단계를 포괄한

다. 세번째 단계인 이성적 담론(rational discourse)은 논의를 통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

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비판적 성찰에 의해 스스로 변화, 발전하고 

싶은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에 대해 논의해가는 단계이다(Kang, 2015). 

성인학습에서 혼자만의 성찰로는 오랜 시간 형성된 사고의 틀을 깨기가 어려울 것으

로 보기 때문에 상호학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악 전공자들의 경우 이 단계에서 

타인들과의 상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는 음악을 전공하면서 극복

해야 했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온 습성과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책임

감 등이 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실기 수업들

은 동료, 그리고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여주고,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전공 

실기 레슨은 교수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Park & Ra, 2020).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에게 교수는 전문영역, 즉 연주자로서의 기량 증진과 유학 등의 

진로에서만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학생의 입장에서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

고 지도 받는 일은 상당히 어렵고 드문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는 행동

(action)으로 새롭게 발견한 관점을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Kwon, 2017).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체화(體化), 육화(肉化)하는 활동으로 보는데(You, 

2006), 메지로우는 전환학습이론에서 위기로 인식되는 사건 혹은 결정적인 경험에 

직면하면서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념, 태도 등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의미관점

을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Jeon & Lee, 2017). 또한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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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삶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며, 보통 직업과 

동료의 손실, 경제활동에서의 소외, 실패 등으로 인식되어 왔던 기존의 진로 변화

(Newman, 1995)와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음악 전공자들에게 경력을 전환하는 활

동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으며, 개성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과정(Dirkx, Mezirow 

& Cranton, 2006)과 다름 없었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음악 전공자라는 편견을 극복하며, 음악 전공자로서의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었다. 경력전환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구직 

행위와 회사 생활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음악을 전공했다는 것에 대한 사회

적인 편견을 느끼고 있었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에게는 구직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면접에 임하는 행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겪은 부정

적인 경험과 입사 후 업무에 필요한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낯선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한 학습과 노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음악을 전공했다는 ‘경력’을 통해 타 분야에서 다시 경력

을 쌓아가고 있는 음악 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음악과 자신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진로교육과 관련해 얻게 된 시사점

은 다음과 같다.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음악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실기 수업, 음악 

이론 등 연주를 위한 지식과 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는데(Jung, 2017), 이러한 외적 

준비 외에도 연주자 혹은 음악을 지속하는 직업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준비를 함에 

있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내적 준비에도 도움이 될 만한 별도의 직업진로교육 

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수진의 지도 또한 필요하다. 대학 교육과정 내에서 전공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음악 대학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 연주자 이외의 다른 진로를 모색해볼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폐쇄적인 

음악 대학 분위기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해당 분야의 접근성 부족, 정보 부재의 현실적 어려움과 취약함은 음악전공자들

의 진로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다(Seo, 2008). 교육과정의 개선과 더불어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분야를 초월한 다양한 통로 확보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음악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과 음악 산업 현장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음악인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사회적 기반은 미미하

며(Lee & Jang, 2014), 연주나 창작 이외에 다양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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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Jung, 2016). 음악 전공

자들의 다양한 경력개발을 위해 산업 측면에서 음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필요

한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의 입장에서 산업을 제대

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방안과 체계 마련을 위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전환 경험을 고찰하여 그 경험이 갖는 성인학습적 

의미와 본질에 대해 탐구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경력전환을 

경험한 음악 전공자들의 전공 과정과 타 분야로의 전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획일적인 방식의 교육과정과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음악대학 내 진로 지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009년에 음악 전공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논문이 처음 

출간되었고, 한 편도 연구가 되지 않았던 2010년과 2011년 이후에도 매년 10편 미만의 

논문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Choo, 2019)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음악 전공자들이 타 분야로의 경력전환을 한 경험의 분석을 

토대로 음악 전공자들의 직업의식의 다양화 가능성과 분야와 무관한 음악 전공자들

의 실무 능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셋째, 음악 전공자들의 폭넓은 직업진로교육

을 위한 음악 산업 내 직무 연구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연구참여자들의 연령대와 직무 연차의 다양함으로 인해 경력전환 이후 경험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연령대 혹은 세대에 따라 경력전환 후 

일정 연차 이상이 되었을 때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더 세분화된 조건 하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 성비의 고른 확보가 되지 못해 남성과 여성에 있어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 

및 경력전환 경험에 대해 비교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참여자들의 인터

뷰를 통해 남성들의 군입대로 인한 특수성과 진로 선택, 경력 전환에 있어 조금은 

다른 관점을 가진 면을 확인할 수는 있었으나 충분한 자료수집이 불가능하여 여성들

과는 다른 남성들의 경험으로 연구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외의 후속 

연구로는 음악 전공자들의 경력개발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음악 대학의 

교과 과정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음악 산업 내 다양한 직업을 학술적으로 

고찰하여 음악 전공자들의 진로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증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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